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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한국어에서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읽고 쓰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그 중 연음규칙은 5, 6세부터 발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음규칙 적용 능력을 고찰하고, 이 능력이 아동의 음운처리능력 및 어머니의 연음규칙 적용 능력과의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아동 10명과 어머니 6명, 한국 단일언어가정의 아동 1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아동은 모두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구성되었다. 아동과 어머니 모두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과제를 실시하였고, 두 아동집단 모두 음운처리과제를 수행하였다.

          

          
            결과: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에서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두 아동 집단 모두 읽기 및 쓰기과제의 무의미 및 겹받침 조건에서 유의하게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은 목표단어의 문장 내 위치가 후반부일 때 유의하게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은 읽기/쓰기와 음운 조작 능력 및 비단어 따라 말하기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읽기 및 쓰기와 비단어 역순 따라 말하기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홑받침 읽기 및 쓰기와도 상관이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어의 특징적인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에 보이는 어려움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중재의 방향 및 필요성과 아동의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applying Korean Liaison rules in Korean-Vietnamese multicultural children and Korean monolingual children. It also examined the correlation applying Korean liaison rules in reading and writing between Korean-Vietnamese multicultural children and their mothers.

          

          
            Methods:
            Sixteen members of Korean-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ies (10 children and 6 mothers) and 13 Korean monolingual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re were n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on vocabulary test scores and PCC. The study used the reading and writing tasks applying Korean Liaison rules and phonological processing tasks.

          

          
            Results:
            K-V multicultural children showed significantly lower accuracy on the reading and writing tasks applying Korean Liaison rules than Korean monolingual children. Both children groups showed significantly lower accuracy on the meaningless words and double consonant condition. Especially, the K-V children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on the second half condition than first half condition. The K group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reading/writing and PA/NRT, whereas the K-V group showed correlation only with NRT_B. The K-V multicultural children group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ir mothers’ performance in reading and writing of final consonant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s and needs to the intervention for multicultural children who have difficulty applying Korean Liaison rules in reading and writing and interest in parent education of multicultural mothers that affect the language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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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여성가족부(2018)에 따르면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매년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 수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 중국인(한국계 제외)은 1.9%p가량 감소한 반면, 베트남 출신은 5.4%p가량 증가하면서 베트남이 중국(한국계 제외)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2018)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 중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가 전체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자녀 중 41.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있어 외국인 어머니의 모국어보다 비능숙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양질의 언어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Oh et al., 2009).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제한된 한국어 어휘 및 구문이해력과 표현력이 아동의 언어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Park, 2012). 따라서 언어재활사에게는 부족한 언어능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업문제, 특히 읽기 및 쓰기의 어려움을 보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학령 초기에 선별하여 중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읽기 능력은 단순 읽기 관점(Simple view of reading)에 따라 음운해독력(decoding)과 덩이말이해(reading comprehension)로 나뉜다(Gough & Tunmer, 1986; Hoover & Gough, 1990; Swank & Catts, 1994). 음운해독력은 철자 지식(orthographic knowledge)을 통해 인쇄된 문자를 인식(recognize)하는 것으로 초기 학령기 읽기 이해를 위해 음운해독력이 선행되어야 한다(Swank & Catts, 1994). 특히 한국어는 다양한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음운해독 단계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는 자소-음소의 대응이 비교적 규칙적이기 때문에(Kim et al., 2019) 한국 아동의 경우 4~5세 경 음절 인식이 발달한 후 5~6세 경 음소 인식이 발달한다(Park, 2000; Yoon, 1997). 한국어의 자소-음소 대응은 비교적 규칙적이지만 다양한 음운규칙이 적용될 경우에는 자소-음소의 대응이 불규칙적이며 이 때, 음운 해독력이 확립되지 않으면 읽기이해 및 유창성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ong et al., 2016).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고려한 읽기 및 쓰기는 음운 인식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이는 읽기능력 및 읽기장애와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Catts et al., 2002; Nation & Snowling, 2004; Roth et al., 2002; Schuele & Boudreau, 2008).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단어해독을 위해 낱자지식(letter knowledge)과 더불어 음운인식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고(Betourne & Friel-Patti, 2003; Foy & Mann, 2006) 특히 음운 인식 능력은 초기 읽기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설명하였다(Hong et al., 2002; Lee & Lee, 2003; McBride-Chang & Kail, 2002; Park, 2000; Schatschneider et al., 2004). 이러한 음운 인식 능력이 학령기 초기의 단어 읽기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고(Hong et al., 2002; Torgesen et al, 1994) 학령기 아동은 특히 의미낱말보다 무의미낱말 읽기에 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oon et al., 2011). 또한 읽기이해도 음운 작업 기억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Do & Lee, 2006; Kim et al., 2010; Oakhill et al., 2003; Seigneuric et al., 2000; Yuill et al., 1989).

      쓰기 능력은 단순 쓰기 모델(simple view of writing)의 설명에 따라 글씨 쓰기(handwriting)와 사필(transcription) 및 작문(text-generation)의 요소를 포함한다(Berninger et al., 1994). 쓰기의 경우 자소-음소의 대응이 일치하는 단어에서 불일치하는 단어의 순으로 학습되며 음운지식을 활용하여 음운규칙이 포함된 단어를 쓰는 능력이 아동 초기에 발달하며(Berninger et al., 2006) 특히 초기 쓰기 단계는 어휘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되었다(Shuy, 1981).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수행력이 한국 일반가정 아동들의 언어 수행력에 비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Pae & Kim, 2010; Woo et al., 2017).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음운인식, 낱말재인능력, 덩이글이해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저조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Ahn & Shin, 2008; Pae & Kim, 2010; Yang & Hwang,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반적인 쓰기 수행력이 비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낮다고 보고한다(Bae, 2015). 또한 학령기 초기 다문화 아동의 경우 일반 학생보다 단어인지의 어려움과 읽기 및 쓰기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Kang & Hwang, 2010; Pae & Kim, 2010; Oh, 2005; Woo et al., 2017; Yoon et al.,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낱말 해독력을 조기에 모니터링 하는 것과 선별평가를 하여 이들이 유창한 읽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Pae & Kim,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 규칙 적용 능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그 중 Lee 등(2016)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러시아어-한국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 규칙 오류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어의 음운 체계와 간섭효과가 한국어 발음을 학습할 때 영향을 미쳐 철자표기 그대로 발음하려는 오류나 음소 첨가 혹은 종성생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한적이지만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 된 7~9세 필리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음규칙 적용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단일언어 아동에 비해 낮은 연음규칙 적용도를 보였다(Choi et al., 2008).

      다양한 음운규칙 중 연음규칙은 우리말의 종성에 해당되는 음가가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는 원리로, 실제 발음과 표기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성에 대한 자소-음소의 대응과 연음규칙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습득되지 않았을 때 읽기 및 쓰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ong et al., 2016). Song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학령기 시기의 아동들에게 자소-음소 대응의 단계를 넘어 음운규칙의 습득과 관련된 종성 및 연음규칙 적용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학습능력의 예측 뿐 아니라 학습 부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낱말 친숙도 및 음운규칙 적용 유무에 따른 읽기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철자 인식 및 쓰기 특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 아동의 철자 쓰기 및 인식에서 낱말의 친숙도 유무가 철자를 정확하게 읽고 쓰는 것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하였고 두 집단 모두 음운규칙이 적용된 낱말에서 정반응률이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Choi et al., 2011). 그러므로 아동이 친숙하지 않은 무의미 단어에서 연음규칙을 적용하는 과제는 아동의 음운해독 및 철자쓰기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아동의 철자쓰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은 자소-음소 대응이 일치하는 단어를 먼저 습득한 후 7종성, 경음화, 격음화, 연음화 등 음운규칙이 포함된 자소-음소 대응이 불일치하는 단어들을 습득한다고 보고되었다(Yang, 2005). 유아용 동화책에 나타나는 음운규칙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연음화, 경음화, 평폐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 중 연음화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Park & Shin, 2014). 또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운규칙 출현빈도는 연음화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음화, 평폐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ㅎ탈락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개음화와 유음화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Shin & Park, 2015). 이처럼 연음규칙은 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접하는 많은 인쇄물에서 고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음규칙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았을 경우 비유창한 읽기가 될 수 있고(Song et al., 2016), 연음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습득되지 않을 경우 읽기 및 쓰기에서 많은 오류를 보일 수 있다(Choi et al., 2008).

       한국어는 첨가어로 첨가적인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합성어를 만들고, 베트남어는 고립어로 단어끼리의 결합에 의해 합성어를 형성한다. 그리고 한국어는 자소-음소 일치형과 자소-음소 불일치형이 모두 존재하지만 베트남어에는 자소-음소 불일치형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베트남어 합성명사의 구성성분들은 어떠한 음운론적 제약도 받지 않고 고유의 형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결합하므로 음운변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Lee, 2012). 이러한 베트남어의 특성은 한국어와는 다른 특성으로, 한국에 사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모국어인 베트남어의 간섭효과로 인해 한국어의 음운규칙을 적용하는 능력이 낮을 수도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낮은 한국어 능력, 부정확한 조음 능력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의 특성으로 인해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한국어 음운규칙의 자연스러운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연음규칙 적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연음규칙 적용 능력에 대한 교육 및 중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변인(어휘력, 음운 처리 능력, 어머니의 언어 능력, 어머니의 한국어 연음규칙 적용 능력,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간)과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의 상관을 밝힘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및 쓰기 능력을 선별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와 음운 처리 능력과의 상관을 살펴보는 것은 연음규칙을 적용하여 읽고 쓰는 능력이 음운 인식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는 곧 전반적인 음운 처리 능력과도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인 음운기억과정과 장기적인 언어지식인 수용어휘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한다(Gathercole et al., 1992). 그리고 Dollaghan 등(1993)의 실험에서는 장기적인 언어지식이 비단어 따라 말하기에 작용한다고 밝혔다. 음운기억 과제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비단어 따라 말하기 및 문장 따라 말하기는 언어발달 문제를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며(Burke & Coady, 2015; Oh & Yim, 2013; Paek & Hwnag, 2011) 특히 비단어 따라 말하기는 음운 단기기억 용량을 반영하는 언어학습 능력의 효과적인 예측변인이라고 보고되었다(Gathercole, 2006). 과거 연구들에서는 읽기장애아동이 지닌 독해력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 혹은 언어 능력의 취약함으로 보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정보처리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Gathercole et al., 2006; Kim et al., 2019).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간 단어의 의미유무(의미, 무의미)와 한국어 연음규칙의 유형(홑받침 연음화, 겹받침 연음화)과 목표단어의 문장 내 위치(전반부, 후반부)에 따라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집단(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간 한국어 연음규칙의 유형(홑받침 연음화, 겹받침 연음화)과 목표단어의 문장 내 위치(전반부, 후반부)에 따라 한국어 연음규칙이 적용되는 철자쓰기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아동의 어휘 능력 및 음운 처리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1)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의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아동의 어휘 능력 및 음운 처리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2)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아동의 어휘 능력 및 음운 처리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넷째,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이 부모의 변인(어휘 능력,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 상호작용 시간)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의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 13명(1학년 7명, 2학년 6명),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10명(1학년 5명, 2학년 5명), 그리고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어머니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과제를 실행하기 전에 아동의 어휘력과 조음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어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 Kim et al., 2009)를 아동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아동 집단 모두 수용 어휘력 및 표현 어휘력이 –1.25 표준편차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동 집단 간 생활월령과 수용 어휘력 및 표현 어휘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자음정확도는 모두 100%로 나타났다(표 1).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은 모두 한국어를 주언어로 하는 아동으로, 어머니와 대화 시 한국어를 대부분 사용하며 베트남어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는 모두 결혼 이주 여성이며 설문응답에 따르면 모두 30대 중반으로 보고되었다.

        
          Table 1. 
				
          

          
            Months an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K-V multi (N=10)
M (SD)
              	K mono (N=13)
M (SD)
              	
                F
              
            

          
          
            	Months
            	92.10 ( 6.855)
            	91.69 (6.088)
            	.023
          

          
            	REVT-R
            	93.00 ( 8.459)
            	93.00 (9.046)
            	.000
          

          
            	REVT-E
            	85.00 (10.187)
            	88.08 (4.573)
            	.948
          

        

        
          
            K-V multi=Korean-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K mono=Korean monolingual families children; REVT-R=Receptive Vocabulary Test (raw scores); REVT-E=Expressive Vocabulary Test (raw scores).
          

        

        

      

      
        2. 실험 방법
        
          1) 검사 도구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과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의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각 아동 집단 내에서 음운처리과제와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정확도가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 목록을 제작하였다.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 집단과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및 어머니 집단 모두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음운처리과제로 아동 간편 읽기 및 쓰기 발달 검사(Quick Assessment of Childhood Reading & Writing: QRW, Kim et al., 2020)의 음운 조작 과제를 사용하였고 타당도를 검증받은 Lee 등(2013)의 비단어 따라 말하기를 아동 집단에게만 실시하였다.

          (1)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 과제

          Choi 등(2008)의 연구에서 단어 수준과 문장 내 단어 수준에서 연음규칙 인식 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문장 내 단어 수준에서 더 자연스럽게 연음규칙을 적용하였다는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장 내 단어 수준을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 문장 내 연음규칙이 적용되는 목표단어의 선정은 Kim(2003)의 저서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의 단어들 중 1등급 단어만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문장은 목표단어를 의미유무에 따라 의미단어 혹은 무의미단어, 연음화의 유형에 따라 홑받침 연음화 혹은 겹받침 연음화, 문장 내 목표단어의 위치에 따라 전반부 혹은 후반부로 나누었다. 즉, 과제에 사용된 문장은 모두 2어절 문장으로 첫 번째 어절을 전반부로, 두 번째 어절을 후반부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문장은 의미_홑받침_전반부, 의미_홑받침_후반부, 의미_겹받침_전반부, 의미_겹받침_후반부, 무의미_홑받침_전반부, 무의미_홑받침_후반부, 무의미_겹받침_전반부, 무의미_겹받침_후반부의 8가지 조건으로 구분되었고 각 조건 당 의미 문장은 12개의 문항, 무의미 문장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홑받침에 포함되는 종성은 /ㄱ,ㄴ,ㄹ,ㅁ,ㅂ,ㅅ/이고, 겹받침에 포함되는 종성은 /ㄵ,ㄻ,ㄼ,ㄺ,ㅄ,ㅀ/으로 하였다. 크게 의미문장에서는 각 종성을 모두 2문장씩 포함하였다. 이 때 2개의 문장은 같은 받침을 갖지만 서로 다른 단어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하지만 겹받침 문장에서는 단어의 한계로 인해 목표음절 뒤에 따라오는 조사를 다르게 하여 목록을 구성하였다. 무의미문장에서는 각 종성을 모두 1문장씩 포함하였다. 읽기에서는 의미문장과 무의미문장의 읽기를 모두 수행하였다. 하지만 쓰기에서는 무의미문장을 들려주고 받아쓰기를 할 때 홑받침을 겹받침으로 쓰거나, 겹받침을 홑받침으로 쓸 때 채점 기준이 부족하므로 의미문장 쓰기만 수행하였다.

          읽기 과제는 컴퓨터 화면 가운데 목표 문장이 쓰여 있는 화면을 제시하고 아동이 이를 읽도록 하였으며 아동의 반응은 기록지에 곧바로 전사하였다. 쓰기 과제는 검사자가 목표 문장을 불러주면 아동이 기록지에 받아쓰기를 하도록 하였다. 읽기 과제는 의미 문장과 무의미 문장 모두 실시하였다. 의미 문장은 읽기와 쓰기 모두 실행하기 때문에 홀수문항과 짝수문항으로 나누어 A형(읽기-홀수문항, 쓰기-짝수문항), B형(읽기-짝수문항, 쓰기-홀수문항)으로 과제를 진행하였다. 무의미 문장은 읽기에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문항 유형을 나누지 않고 모두 다 읽도록 하였다. 각 아동마다 임의로 A형과 B형을 배정하였다(부록1).

          (2) 음운 처리 과제

          음운 조작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은 총 12문항으로 문항 당 1점씩 주어진다. 자극은 검사자에 의해 청각적 자극으로 제시되었고 아동이 재요청할 시 한 번 더 자극을 제공하였다. 전체 문항은 음절 수준과 음소 수준에서 합성 및 분리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음절 단어를 합성 및 분리하는 문항 4개, 1음절에서 받침소리를 합성하는 문항 2개, 받침소리를 분리해야 하는 문항 2개, 1음절을 구성하는 각 음소를 분리하는 문항 2개, 각 음소를 합성하는 문항 2개로 구성된다.

          비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는 비단어 정순 따라 말하기와 비단어 역순 따라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자가 비단어를 한 번 들려주면 아동이 곧바로 따라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비단어는 2음절부터 6음절로 구성되고 음절 당 4문항씩 구성된다.

        

        
          2) 검사 절차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아동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실험은 검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1회기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사 시간은 아동에 따라 상이하였지만 총 50~60분이 소요되었다. 읽기 과제의 경우 시각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노트북을 이용하였고 모든 아동의 반응은 바로 기록하였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과제 수행 분석은 각 과제의 정반응한 문항을 총 문항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후 정확도(%)로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해 첫째, 집단(K Mono, K-V Multi) 간 목표단어의 의미유무(word vs. nonword), 연음화의 유형(single final consonant vs. double final consonant), 목표단어의 문장 내 위치(pre vs. post)에 따라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원혼합분석(four-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K Mono, K-V Multi) 간 연음화의 유형(single final consonant vs. double final consonant), 목표단어의 문장 내 위치(pre vs. post)에 따라 한국어 연음규칙이 적용되는 쓰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혼합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집단 아동의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아동의 다양한 변인(어휘능력, 음운 처리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K-V Multu)의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어머니 집단(K-V Multi-M)의 다양한 변인(한국어 어휘 능력,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간)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pearma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 유형에 따른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정확도 차이
        집단(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 vs.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간 목표단어의 의미유무(의미 vs. 무의미), 연음화 유형(홑받침 연음화 vs. 겹받침 연음화), 문장 내 위치(전반부 vs. 후반부)에 따라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원혼합분산분석(four-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1)=4.927, p<.05, 그림 1). 즉,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의 수행력이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에 따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사후분석한 결과, 의미 홑받침 후반부 F(1, 21)=5.186, p<.05와 무의미 홑받침 후반부 F(1, 21)=6.391, p<.05에서 두 아동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이 한국 단일언어 아동 집단보다 의미 홑받침 후반부, 무의미 홑받침 후반부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Figure 1. 
				
          

          
            Accuracy in reading task across groups
          
          

          

        

        다음으로 개체 내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연음화의 유형과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1)=13.722, p<.005, 그림 2). 이에 따라 Bonfferroni를 사용하여 사후분석 한 결과, 연음화 유형이 홑받침일 때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p<.001)와 겹받침일 때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문장 내 위치가 전반부일 때 홑받침과 겹받침의 연음규칙 정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후반부일 때도 동일하였다(p <.05). 비록 문장 내 목표단어의 위치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1, 21)=.202, p >.05), 연음화의 유형의 경우 겹받침 연음화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F(1, 21)=38.276, p<.001). 따라서 연음화 유형과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은 전반부에 위치한 목표단어가 겹받침 연음화일 때의 낮은 수행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목표 단어가 무의미 단어일 때 더 낮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1)=168.674, p<.001). 하지만 집단과 의미유무, 연음화 유형, 그리고 문장 내 위치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igure 2. 
				
          

          
            Interaction between type of Liaison rules and location in sentences
          
          

          

        

        또한, 단어의 의미유무와 연음화 유형과 문장 내 위치에 따른 3차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1, 21)=4.771, p<.05). 이에 따라 t-검정을 사용하여 사후분석 한 결과, 의미 조건에서 연음화 유형과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무의미 조건에서 연음화 유형과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의미 조건에서 홑받침 전반부와 홑받침 후반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22=.157, p>.05), 겹받침 전반부와 겹받침 후반부 역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22=-1.852, p>.05). 반면 무의미 조건에서는 홑받침 전반부의 정확도가 홑받침 후반부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22=3.214, p<.05), 겹받침 전반부보다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2.440, p<.05)(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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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on among meaning or meaningless and type of Liaison rules and location in sentences
          
          

          

        

      

      
        2. 집단 간 유형에 따른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쓰기 정확도 차이
        집단(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 vs.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간 목표단어의 연음화 유형(홑받침 연음화 vs. 겹받침 연음화), 문장 내 위치(전반부 vs. 후반부)에 따라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쓰기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1)=4.622, p<.05)(그림 4). 즉,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의 수행력이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에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홑받침 후반부 F(1, 21)=5.470, p<.05와 겹받침 후반부 F(1, 21)=7.845, p<.05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igure 4. 
				
          

          
            Accuracy in writing task across groups
          
          

          

        

        다음으로 개체 내 요인들인 연음화의 유형과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1)=15.226, p<.005)(그림 5). 이에 따라 Bonferroni를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장 내 위치가 전반부일 때와 후반부일 때 모두 겹받침 연음화 유형에서 유의하게 낮은 연음규칙 정확도를 보였다(p<.001). 겹받침 연음화 유형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p>.05), 홑받침 연음화 유형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본 상호작용은 문장 내 목표단어의 위치가 전반부일 때, 홑받침 연음화 유형에서의 높은 수행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체 내 요인 각각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겹받침 연음화에서 홑받침 연음화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으며(F(1, 21)=136.839, p<.001), 문장 내 목표단어의 위치가 후반부일 때 전반부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F(1, 21)=28.44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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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on between type of Liaison rules and location in sentences
          
          

          

        

        또한 문장 내 목표단어의 위치와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21)=11.638, p<.005)(그림 6). 이에 따라 Bonferroni를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부에서는 두 아동 집단 간 연음규칙 정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p>.05), 후반부에서는 두 아동 집단 간 연음규칙 정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 집단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음규칙 정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p>.05),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그러나 연음화 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21)=.71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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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on between groups and location in sentences
          
          

          

        

      

      
        3. 한국어 연음규칙 적용 읽기 및 쓰기와 다양한 변인의 상관관계
        
          1)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 집단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 집단의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어휘능력, 음운 처리 능력(음운 조작 능력, 음운 작업 기억)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 집단의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능력이 아동의 음운 조작 능력(r=.676, p<.05), 비단어 정순 따라 말하기(r=.711, p<.05) 및 비단어 역순 따라 말하기(r=.696,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의 음운 조작 능력 및 비단어 따라 말하기 능력이 높을수록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음규칙이 적용되는 쓰기 능력이 아동의 음운 조작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r=.693, p<.05), 비단어 정순 따라 말하기(r=.642, p<.05) 및 비단어 역순 따라 말하기(r=.849, p<.001)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음운 조작 능력과 비단어 정순 및 역순 따라 말하기 능력이 높을수록 연음규칙이 적용되는 쓰기의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의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어휘능력, 음운 처리 능력(음운 조작 능력, 음운 작업 기억)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에서는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와 쓰기 능력 모두 수용 및 표현 어휘력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p>.05). 한편,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능력이 비단어 역순 따라 말하기와 정적상관이 유의하였고(r=.740, p<.05), 연음규칙을 적용한 쓰기 능력 또한 비단어 역순 따라 말하기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r=.823, p<.005). 즉, 아동의 비단어 역순 따라 말하기 능력이 높을수록 연음규칙이 적용되는 읽기 및 쓰기 수행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의 연음규칙 적용 읽기 및 쓰기와 어머니 집단의 다양한 변인의 상관관계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의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과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머니 집단의 한국어 어휘능력,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비모수상관인 Spearman의 상관계수(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 과제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읽기는 의미유무(의미 혹은 무의미)와 연음화 유형(홑받침 혹은 겹받침)에 따라서만 나누고, 쓰기는 연음화 유형(홑받침 혹은 겹받침)에 따라서만 나누어 정반응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음규칙 과제 중 어머니의 무의미 홑받침 읽기와 아동의 의미 겹받침 읽기(r=.836, p<.05), 어머니의 홑받침 쓰기와 아동의 겹받침 쓰기(r=.839, p<.05)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 2학년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과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을 살펴보고, 이와 각 아동 집단의 음운 처리 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능력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의 한국어 어휘 능력 및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 그리고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간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 간 문장 유형에 따른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능력
        집단 간 목표단어의 의미유무(의미, 무의미), 연음화 유형(홑받침 연음화, 겹받침 연음화), 문장 내 위치(전반부, 후반부)에 따른 한국어 연음규칙 읽기 능력을 연구한 결과,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 집단의 연음규칙 읽기 수행력보다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의 수행력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 초기 다문화 아동과 일반 한국 아동을 비교하였을 때 다문화 아동이 단어인지의 어려움과 읽기 및 쓰기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Oh, 2005; Pae & Kim, 2010; Woo et al., 2017; Yoon et al., 2011). 또한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 된 학령 초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음규칙 적용도는 단일언어 아동에 비해 낮으며(Choi et al., 2008) 초등학교 1~2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규칙을 적용하는 낱말재인 능력이 일반가정 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Lee, 2012).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연음규칙은 단어 및 문장에서 고빈도로 출현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읽기 및 쓰기에 유의한 발달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Kim, 2009; Song et al., 2016). 어휘력 정상 다문화가정 아동과 어휘력 지연 다문화가정 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낱말재인을 비교하였을 때 어휘력이 정상인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o, 2019).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용 및 표현 어휘력에 차이가 없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한국 단일언어 아동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정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휘력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고 유추해 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 어머니의 언어인 베트남어의 특징은 한국어와 다르게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이 존재하지 않고 낱말끼리 결합할 때 어떠한 음운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고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음운변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Lee, 201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설문지를 통해 비록 아동이 가정에서 모국어를 배우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어머니가 아동에게 말할 때 모국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는 아동과 어머니의 모국어 상호작용 시간이 매우 적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모국어에 노출되는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어와 철자 표기 및 말소리 산출 방식이 상이한 베트남어의 간섭효과로 인해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이 연음규칙 적용 읽기 및 쓰기에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령기 아동이 한국어 발음을 학습할 때 러시아어의 간섭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Lee et al., 2016).

        더불어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에서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에 비해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이 전반적으로 문장 내에서 목표단어가 후반부에 있을 때 연음규칙 적용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간 차이가 홑받침 연음화보다 더 어려운 겹받침 연음화에서 차이에 기인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이 읽기의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보다 읽기 어려움이 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겹받침 연음화 유형일 때 연음규칙 읽기 정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겹받침 연음화는 두 개의 받침을 분리하여 하나의 받침만을 뒤로 옮기는 과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홑받침 연음화보다 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읽기부진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단순 연음보다 겹받침 연음에서 더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Song et al., 2016). 겹받침 연음화 유형을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문장 내 목표단어의 위치가 후반부일 때 겹받침 연음화 유형의 수행력이 전반부에서의 수행력보다 높아서 연음화 유혀과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읽기 목록들의 정답률을 비교해보았을 때 A형에서는 홑받침 12문항 모두에서 1~3명이 오반응을 보였지만 겹받침 12문항 중 1문항은 2명만이 정반응을 보였고 1문항은 5명, 두 문항은 7명이 정반응을 보였다. 이 하위의 문항들은 ‘값이 비싸요(2) - 뻥 뚫으니(5) - 삶아서 으깨요, 붉어서 무서워요(7)’였다. B형에서는 홑받침 12문항 11문항에서 역시 1~3명만이 오반응을 보였고 1문항(우뚝 솟아요)에서만 4명만 정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겹받침은 12문항 중 9문항에서 1~3명만이 오류를 보였고 2문항은 8명, 나머지 1문항은 2명만이 정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만이 정반응 한 하위의 항목은‘값으로 내요’였다. 즉, 겹받침의 후반부 수행력이 더 높았던 것은 읽기 문항 중 정답률이 다른 문항과 현저하게 차이가 났던 2항목(값으로 내요, 값이 비싸요)이 목표단어의 문장 내 위치가 전반부에 해당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목표단어가 의미가 없는 단어일 때 연음규칙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낱말 친숙도 및 음운규칙 적용 유무에 따른 일반 아동과 읽기장애 아동의 철자 인식 및 쓰기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 아동 집단에서도 낱말 친숙도가 낮을 때와 음운규칙이 적용되었을 때 정반응률이 더 낮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Choi et al., 2011). 또한 의미 단어와 무의미 단어에 따른 음운규칙 적용도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 무의미 단어에서 음운규칙 적용도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Lee & Kim, 2003). 특히 무의미 단어에서 연음화 유형과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했던 것으로 보아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과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모두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능력을 평가할 때 무의미 문장이 더 변별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집단 간 문장 유형에 따른 연음규칙을 적용한 쓰기 능력
        쓰기 능력을 살펴본 결과,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음규칙 정확도가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사후분석 결과 홑받침 후반부와 겹받침 후반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 어휘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띄어쓰기 오류, 철자 오류 등을 비교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철자오류는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오류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결과와 유사하다(Bae, 2015).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KISE-BAAT의 쓰기 검사 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쓰기에 더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Lee, 2012).

        다음으로 목표단어의 문장 내 위치가 후반부일 때 연음규칙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이 목표단어의 문장 내 위치가 후반부일 때 쓰기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연음규칙 정확도를 비교해 보았다. 겹받침 쓰기에서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50% 미만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홑받침 쓰기의 문항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쓰기 A형에서는 정답률이 수박을 잘라요, 양말을 주워요(12/12) - 그림을 그려요, 귀가 작아요(11/12) - 수건을 꺼내요, 수업을 해요(10/12) - 화를 참아요(9/12) - 어깨를 잡아요(7/12) - 엄마를 안아요(6/12) - 버릇을 고쳐요(5/12) - 자리를 깔아요, 우뚝 솟아요(4/12)로 나타났다. 쓰기 B형에서는 가족이 만나요, 사진을 구경해요(12/12) - 기침이 나와요(11/12) - 눈물을 흘려요, 손톱이 자라요, 동생이 웃어요(10/12) - 질긴 끈이요, 땅이 좁아요(9/12) - 버섯을 골라요, 머리를 감아요(8/12) - 사탕이 녹아요(7/12) - 소리를 들어요(6/12)로 나타났다. 쓰기 A형과 B형을 살펴보았을 때 특히 A형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두 항목과 하위의 항목 다수에서 목표단어의 문장 내 위치가 후반부였다. 이러한 결과가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수행력 차이가 유의하였다.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과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확도에 차이가 난 항목들을 A형과 B형을 합하여 상위부터 살펴보면 ‘사탕이 녹아요 > 버릇을 고쳐요 > 머리를 감아요 > 싫어서 가요 > 땅이 좁아요 > 방이 없어요 > 뻥 뚫으니 > (이하생략)’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은 모두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다수의 항목에서 목표단어의 문장 내 위치가 후반부에 나타나는 항목이었다는 점이 문장 내 위치와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를 이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와 추후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쓰기 중재 시 목표 단어의 위치 선정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음화 유형과 관련해서는 겹받침 연음화 유형일 때 연음규칙 쓰기 정확도가 홑받침 연음화 유형일 때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비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겹받침 쓰기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집단에 속한 2~4학년의 겹받침 쓰기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와 동일하며(Kim & Yang, 2019), 이는 읽기와 마찬가지로 겹받침 연음화의 경우 홑받침 연음화보다 처리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겹받침 연음화는 문장 내 목표단어의 두 위치에서 모두 1~2문항을 제외하고는 연음규칙 쓰기 정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결과 겹받침 연음화 유형은 문장 내 목표단어의 위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홑받침 연음화에서는 문장 내 위치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홑받침보다 겹받침을 쓸 때 철자지식(orthographic knowledge)이 더 많이 필요하고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3~4학년 시기에 겹받침 쓰기 능력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Kim & Yang, 2019) 겹받침 연음화의 정확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홑받침 연음화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수행력 차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홑받침의 문항 별 오류를 비교했을 때 하위에 위치한 항목의 다수가 후반부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철자지식의 오류는 말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에 친숙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Foorman, 199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추후 무의미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에서의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쓰기 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음운규칙 적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의 중재 시 문장유형의 순서를 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으로 살펴 본 읽기 및 쓰기에서 연음규칙 정확도의 통계적 분석과 더불어, 문항 별 반응을 비교한다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음규칙의 중재 시 음소별 난이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읽기 문항과 쓰기 문항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공통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항목은 ‘ㅅ’과 겹받침 ‘ㄼ’이 포함되는 항목이었다. 한국 5, 6세 일반아동 집단에서 연음규칙 적용 시 음소별 오류를 조사했을 때 /ㅅ/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Lee & Seok, 2006) 다문화 아동이 한국 아동과 연음규칙의 오류 패턴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쓰기에서는 ‘ㅀ’과 읽기에서는 ‘ㄵ’이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에 비해 크게 낮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불어 아동 집단의 읽기보다 쓰기의 수행력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는 한글의 특징은 읽기보다 쓰기가 더 어려운 언어이며 쓰기는 음운변동 및 어법의 변화를 문맥의 흐름과 같은 단서 없이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쓰기에는 음운지식(phonological knowledge)이 읽기보다 중요성이 크다(Bosman & Van Orden, 1997; Kim, 2012; Kim, 2008)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읽기보다 쓰기가 아동의 연음규칙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더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아동 집단의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음운 처리 능력의 상관
        
          1) 한국 단일언어가정 아동 집단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 집단 내에서 연음규칙을 적용하는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음운 처리 능력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읽기와 쓰기는 각각 음운 조작 능력, 비단어 정순 및 역순 따라말하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휘력이 읽기이해력을 예측하는 변인이며 둘 사이에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다수 선행연구들의 보고와 일치하지 않지만(Anderson & Freebody, 1985; Cunningham & Stanovich, 1991; Kim & Hwang, 2008; Nelson-Herber, 1986), 본 과제가 읽기이해보다는 해독단계의 과제였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연음규칙 적용 읽기 및 쓰기 능력이 비단어 따라말하기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비단어 따라말하기 능력이 높을수록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타 과제들과 다르게 음운경로(phonological route)를 사용하여 읽어야 한다. 연음규칙을 적용하는 읽기 및 쓰기는 자소-음소 대응의 불일치하는 음운변동이 단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운지식(phonological knowledge)과 철자지식(orthographic knowledge)이 많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연음규칙을 적용하는 읽기 및 쓰기가 음운 처리 과제 의 다른 과제들보다 음운경로를 사용하여 읽어야 하는 비단어 따라말하기와 강한 상관을 나타낸 것은 연음규칙을 적용하는 읽기 및 쓰기가 자소-음소의 대응이 불일치하는 음운변동 단어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음운 처리 지식이 읽기 및 쓰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며(Baddeley et al., 1998; Ball & Blachman, 1991) 음운지식이 부족할 때 읽기 및 쓰기 문제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Abbott & Beringer, 1993; Ehri, 1989; Vos & Vaughn, 2006).

        

        
          2)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 내에서 연음규칙을 적용하는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음운 처리 능력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읽기와 쓰기는 모두 비단어 정순 및 역순 따라말하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다. 일반아동 집단의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특히 음운 작업 기억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알려져 있고(Gathercole & Baddeley, 1990)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을 가진 아동을 평가할 때에도 다른 언어 측정 과제들보다 유용하다고 보고되었다(Kohnert, 2004).

          한국 단일언어 가정과 차이를 보인 부분인 읽기 및 쓰기와 음운 조작 능력 간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에서 음운 조작 능력은 철자 쓰기 및 낱말 재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Ho, 2019). 본 연구의 음운 인식을 살펴본 음운 조작 과제는 음절 수준 평가문항이 4문항, 음소 수준의 평가문항이 8문항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을 측정할 때 음절수준보다 음소수준이 더 민감하다는 보고를 고려하여(Kim, 2010) 추후 음소수준의 음운 조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확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하는 읽기 및 쓰기 능력을 살펴보는 과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읽기 및 철자쓰기 능력을 평가한 선행연구와 다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연음규칙을 적용한 읽기 및 쓰기와 더불어 전반적인 읽기 및 쓰기 능력도 함께 살펴볼 것을 기대한다.

        

      

      
        4.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어머니 변인과의 상관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연음규칙 정확도에 대하여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와 어머니의 한국어 어휘능력, 연음규칙 적용 읽기 및 쓰기와 낮은 상관을 보였다. 한국어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 과제 중 어머니의 무의미 홑받침 읽기와 아동의 의미 겹받침 읽기가, 어머니의 홑받침 쓰기와 아동의 겹받침 쓰기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홑받침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아동의 겹받침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있을 때 아동이 보다 높은 수준의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작성 시, 어머니들이 아동의 학교생활과 방화 후 활동, 어머니의 직업활동을 이유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즉, 상호작용 시간이 거의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추후 다문화가정의 경우 단어 수준에서 문장 수준으로, 문장 수준도 단문에서 복문으로 갈수록 어머니의 언어능력이 아동의 읽기 및 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느낀다. 더불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대상자를 표집하여 아동과의 상관을 알아보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한국 단일언어 가정 아동들은 많은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알고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은 조기교육의 기회가 적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언어 자극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 본 연구를 위해 만났던 다문화가정에서는 베트남어를 모국어인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모국어를 아동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어머니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발음과 어휘력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모국어 발음에 조음기관이 굳어져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기도 한다(Kim, 2004; Sung, 2002).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머니의 모국어 억양이나 조음에 영향을 받아 독특한 억양과 조음특성을 보인다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이야기 과제 및 문제해결력에서 미숙한 표현력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Park, 2012). 연음규칙은 음운규칙 중에도 고빈도로 이른 시기에 발달되는 것으로 어머니의 조음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의 한국어 어휘능력이나 한국어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아동의 연음규칙 읽기 및 쓰기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보다 정교하고 신뢰도가 높은 다양한 과제들을 통해 이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느낀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학령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자극에 대한 연구 및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 아동과 함께 교육환경에 포함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동에 비해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저조하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Bae, 2015; Kim et al., 2019; Pae & Kim, 2010; Woo et al., 2017).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문제, 특히 자소-음소의 대응이 불일치하는 음운변동이 적용되는 문장의 읽기 및 쓰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동의 읽기 및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보다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는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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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List of reading and writing applying Korean Liaison rules
          
            

            

          

          
            
              
                	
                	Word
              

              
                	Single
                	Double
              

              
                	Pre
                	Post
                	Pre
                	Post
              

            
            
              	1
              	가족이 만나요
              	사탕이 녹아요
              	앉으면 편해요
              	바르게 앉아요
            

            
              	2
              	수박을 잘라요
              	귀가 작아요
              	앉아서 봐요
              	여기 앉으니
            

            
              	3
              	사진을 구경해요
              	질긴 끈이요
              	삶아서 으깨요
              	이모는 젊어요
            

            
              	4
              	수건을 꺼내요
              	엄마를 안아요
              	삶은 감자예요
              	나는 젊으니
            

            
              	5
              	눈물을 흘려요
              	소리를 들어요
              	짧은 바지예요
              	무대가 넓어요
            

            
              	6
              	양말을 주워요
              	자리를 깔아요
              	짧아서 추워요
              	방이 넓으니
            

            
              	7
              	기침이 나와요
              	머리를 감아요
              	붉어서 무서워요
              	오늘 맑으니
            

            
              	8
              	그림을 그려요
              	화를 참아요
              	붉은 해예요
              	날씨가 맑아요
            

            
              	9
              	손톱이 자라요
              	땅이 좁아요
              	값이 비싸요
              	방이 없어요
            

            
              	10
              	수업을 해요
              	어깨를 잡아요
              	값으로 내요
              	차가 없으니
            

            
              	11
              	버섯을 골라요
              	동생이 웃어요
              	싫어서 가요
              	뻥 뚫으니
            

            
              	12
              	버릇을 고쳐요
              	우뚝 솟아요
              	싫은 척 해요
              	변기를 뚫어요
            

          

          

          
            

            

          

          
            
              
                	
                	Non-word
              

              
                	Single
                	Double
              

              
                	Pre
                	Post
                	Pre
                	Post
              

            
            
              	1
              	먹우가 사에요
              	부가 닥이요
              	얹이 보루에요
              	바이 닩어요
            

            
              	2
              	손아가 우에요
              	서를 반아요
              	솖이가 오기요
              	오루 볾으니
            

            
              	3
              	볼아가 소요
              	사에가 할어요
              	홃아가 라이요
              	무가 덟어요
            

            
              	4
              	팜으가 고에요
              	바에가 폼우요
              	욹이가 호래요
              	하가 삵으니
            

            
              	5
              	홉어가 파에요
              	부에가 숩이요
              	삾이가 푸래요
              	후이 겂이요
            

            
              	6
              	곳이 하우요
              	다를 팟아요
              	엃이가 하이요
              	가이 돓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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